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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 도시공원이 지역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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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문화복지환경이 지역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환경을 문화

시설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하였고, 문화시설로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의 개수를, 도시공원으로서 도시공원면적을 수

집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143개의 시, 구를 중심으로 2011년 통계청 자료 등 4개 기관의 자료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연시설과 도시공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살률을 감소시키며 전시시설과 도서시설은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공연시설과 도시공원과 같은 활동적인 요소가 우울 및 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문화복지환경의 가치 및 

효과를 재조명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ultural facilities and city parts on the regional suicide rates in Korea.
Data of theaters, exhibition facilities, libraries and city parts was collected in 143 local areas governments. The 
number of theaters and the size of city par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creasing the regional suicide rates in the 
areas, and the number of exhibition facilities had partial impact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dynamic components 
of a culture and arts environments may work more effectively to relieve depression and stress and decrease the suicide 
rat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ultural welfare environments can be foun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high suicide
rates in Korea. 
   
Key Words : Suicide Rates; Cultural Welfare Environments; Cultural Facilities; City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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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세

계 주요 나라의 자살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자살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15,90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2%로서 하루 평균 33분에 1명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 중 4위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12).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살과 관련된 연구로서 먼저 성별과 연

령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1-6]. 이는 늘어나

는 고령화 문제가 대두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스

트레스와 우울[7-9]연구가 뒤를 이룬다. 스트레스와 우울 

같은 정신적 문제는 자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밖에 사회적지지[10,11] 및 가족관계

[12,4], 경제적 원인[13]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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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문화복

지환경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문화복지환경

은 문화예술과 체육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휴

식처로 이용되는 문화복지향유의 장이다. 이는 사회구성

원으로서 자신을 포함한 사회와 세계관을 이해하고 표현

하며 삶의 대한 통찰력을 얻는 공간이며 정신적 활동을 

표현하는 장소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2년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예술 경험자는 비 경험자에 비해 

행복,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 자아 존중감, 대인적 의

사소통 능력, 건강, 창의성은 높고 우울증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순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이 결과

는 입증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향유가 가지는 사회적 가

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자살률에 관해 심각성을 검토하고 문화예술의 가

치 및 문화시설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그 중요

성을 도출한다. 다음 3장과 4장에서는 지역별 문화시설

의 수와 도시공원의 면적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본론

2.1 우리나라의 자살률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이미 수년 전부터 높은 상

태로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5]. 2012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평균치인 12.9명 보다 2.5배나 높다. 한국에 

이어 일본(21.2), 스웨덴(16.9), 프랑스(16.2)가 등의 순으

로 자살률이 높았으나 우리나라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OECD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5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감소했으나 유독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남성 자살률은 2005년 45.1명에서 2010

년 29.6명으로, 여성 자살률은 18.6명에서 21.4명으로 증

가한 반면, OECD회원국 평균치는 같은 기간에 남성이 

21.6명에서 20.7명으로, 여성이 6.2명에서 5.8명으로 줄어

들었다(통계청, 2012). 지난 1982년 대한민국은 인구 10

만 명당 자살자가 6.8명으로 OECD 국가들 중에 하위권

이었다. 2005년에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24.7명으로 OECD 자살률 1위를 차지한 이후로 2012년까

지 무려 8년째 1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선

진화의 부작용으로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

화 이후 과도한 업무와 과열 경쟁으로 인한 성공지상주

의 등이 높은 자살률을 가져온 것이다. 

2.2 문화예술의 효과

문화예술의 효과는 개인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로 구

분되며 사회적 효과는 다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효과

로 구분된다[16,17]. 먼저 문화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 긴장을 감소시키고 특히 음악은 임산

부의 혈압을 감소시키며 수술 환자의 통증 감소에 기여

한다. 둘째로 문화가 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자부심과 자

신감 향상,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기술 향상, 창의성 향

상, 공간적 인식능력 향상을 포함한다. 셋째로 문화가 사

회통합에 미치는 효과는 문화는 타인과의 협동 및 소통

능력 향상, 타인에 대한 포용력 증가, 개인의 사회적 네트

워크 형성 등에 기여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의 토대를 마

련해 준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해 청소년 범죄예방 예술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역

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범죄율이 약 5.2%로 감소하는 

것이 발견되었다[17].

문화예술이 사회 문제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로서 보

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노인의 우울증과 자살을 감소시

키는 효과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명주, 김갑숙은 청

소년은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우울증과 자

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조용란, 이인수는 노인교실에서의 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무기력감과 절망감을 해소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30,3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볼 

때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우울증 및 궁극적으로는 자살률

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문

화예술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복지환경, 즉 

각종 문화시설과 도시공원이 궁극적으로 자살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였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문화복지환경으로서의 문화시설과 도시공

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3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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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을 의미하고, 문화시설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

로 이용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그리고 문화

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

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2.4 도시공원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저

렴한 가격으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려는 성향이 강

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도시공원의 중요

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17].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도

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으로 정의된다. 도시공원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

한법률」의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의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서 도시공원을 그 기능 및 주

제에 의하여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하며, 생

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되

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

하는 공원으로 세분된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문화시설과 도시

공원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그

리고 도시공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3. 가설

3.1 공연시설과 자살률

공연시설에서는 연극, 음악, 무용 등 예술가와 무대전

문가, 관객의 호응으로 구성되는 종합예술이 무대에 오

른다. 이러한 공연예술은 다수의 관객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공연예술을 시연하는 공

연시설은 다른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일반대중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강하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공연예술은 시, 인형극, 음악, 조각, 그림, 춤, 노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료기능도 가진다[20]. 또한 공연

시설은 국민 정서 함양, 창의력 계발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21]. 이처럼 

공연시설이 가진 치유적 기능과 공동체적 성격은 지역주

민의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률을 낮출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했다.

가설 1. 공연시설이 많은 지역은 자살률이 낮을 것이다. 

3.2 전시시설과 자살률

미술관 관람객은 전시물을 감상하는 가운데 미술작품

이 가진 예술적 의미를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얻게 된다[22]. 박물관에 방문한 관람객

은 역사 속에서의 현재의 의미를 찾고 사회 현상을 해석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처럼 미술관과 박물관 등 전시

시설은 일반 대중의 문화 및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는 기

능을 하고 있으며, 공연시설과 마찬가지로 치유적 기능

과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2. 전시시설이 많은 지역은 자살률이 낮을 것이다.

3.3 도서시설과 자살률

도서관은 자료를 통해 자기 학습과 자기개발의 기회

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능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3]. 즉 도서관은 이용

자의 개인적인 지적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집단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

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 문화적 역할을 하는 

도서시설은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을 위한 치유적 기능과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했다.

가설 3. 도서시설이 많은 지역은 자살률이 낮을 것이다. 

3.4 도시공원면적과 자살률

체육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불리는 도시공원은 이용자

들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여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24]. 이렇듯 도시공원

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여가 및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

를 늘려 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더 나아가 도시공원은 도시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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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치유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

며 현대인의 심신건강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가공간

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도시공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치유적 기능과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4. 도시공원면적이 넓은 지역은 자살률이 낮을  

것이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과 지방재정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살률, 지방세부담률 등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고 문화

시설 자료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간하는 『전국문화

기반시설총람』(2011)을, 도시공원 면적은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범위는 전국 지방자

치단체 143개의 시,구로 한정하여 2011년 자료를 수집하

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를 이용하여 변수의 기초통계

량과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

설을 검증하였다.

4.2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살률로서 인구 십만 명당 자

살률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수는 공연시설로서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관의 수를 합산하였고, 두 

번째 독립변수는 전시시설로서 미술관과 박물관의 수를 

합산하였으며, 세 번째 독립변수는 도서시설로서 도서관

의 수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

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선정하였다(Table 5 참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독립변수는 도시공원면적으로서 제

곱킬로미터의 단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가 고려한 통제변수는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가정환경적 범주의 변수

들과 흡연률을 포함하였다. 첫 번째 통제변수는 경제적 

변수로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사용하였다. 지방

세 부담액의 산출방식은 (보통세 + 목적세)/ 주민등록인

구수 * 100으로서, 1인당 GDP수준과 경제성장률이 자살

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포함시켰다

[25]. 두 번째 통제변수는 삶의 질을 측정한 EQ-5D지표

로서 5개 건강영역(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불편감 그리고 불안/우울 등)을 나타나낸 지표이다. 

EQ-5D 지표는 죽음을 0으로 완전한 건강상태를 1로 정

의하며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계적으

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 중의 하나이다[26]. 

세 번째 통제변수인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평소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1.매

우 좋음, 2.좋음, 3.보통, 4.나쁨, 5.매우 나쁨 의 다섯가지 

질문 중 1.매우 좋음과 2.좋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로 측정했다. 이는 성인의 사망률, 건강관리 유용성, 식사

섭취의 질, 노화과정 및 신체적 기능을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라고 알려져 있다[27]. 네 번째 통제변수는 가정환경

의 여건을 나타내는 평균가구원수이다. 사회적 관계  중

에서도 가족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살 충동에 영

향을 미치며[12]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로움

과 우울이 자살과 연광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28]를 고려

햐여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마지막 통제변수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계성이 깊은 흡연율이다. 

흡연량이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29]를 고려하여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4.3 분석결과

Table 1은 표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143개 지역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

률은 평균 32.73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 Basic Statistics
Min Max Mean S.D.

The percentage of 

suicide of people out of 

100,000

15.40 59.40 32.73 8.52

The sharing of costs 

for local taxes per head 

of population 

74.00 1,000.00 320.51 198.93

The index of EQ_5D .90 1.00 .95 .02

The recognition rate of 

subjective health
35.90 66.10 46.62 6.09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per household 
2.20 3.00 2.66 .19

The smoking rate 16.50 32.20 24.20 2.63

Cultural facility 0 90 7.37 9.36

Exhibition facility 0 64 4.21 7.19

Library facility 1 21 4.21 2.96

The area of city park 0 31.32 22.36 31.71

(1,000 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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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이용되는 주요변수들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몇몇 변수들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어 다중공선성 체크 결과 모든 VIF값

이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로그 값을 취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Table 
1 2 3 4 5 6 7 8 9 10

1 1 　 　 　 　 　 　 　 　 　

2 .14 1 　 　 　 　 　 　 　 　

3 -.36** .06 1 　 　 　 　 　 　 　

4 .06 -.01 .19* 1 　 　 　 　 　 　

5 .56** .042 .32** -.10 1 　 　 　 　 　

6 .33** .15   -.07 -.25** -.03 1 　 　 　 　

7 -.25** .15 .19* .06 .10 -.06 1 　 　 　

8 -.051 .32** .05 .03 -.04 .05 .63** 1 　 　

9 -.134 .34** .15 .02 .20* .01 .31** .50** 1 　

10 -.20* .45** .18* .09 .23** -.02 .20* .22** .49** 1

+p<0.1, * p<0.05, ** p<0.01

1. The percentage of suicide of people out of 100,000

2. The sharing of costs for local taxes per head of population  

3. The index of EQ_5D 

4. The recognition rate of subjective health

5.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per househomld 

6. The smoking rate

7. Cultural facility

8. Exhibition facility

9. Library facility

10. The area of city park 

Table 3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

여준다. 가설 1, 2, 3, 4는 모델 1, 2, 3, 4에서 각각 검증되

었으며 그 결과 가설 1, 2, 4는 지지되었고 가설 3은 기각

되었다. 즉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그리고 도시공원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당 지역의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성은 도서시설에서는 발견

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변수가 포함된 모델 5에서 가설 

2는 그 유의성이 상실되어 전시시설의 유의성은 다소 불

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공연시설과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견고하게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통제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의 결과를 대

체로 확인하고 있는데, 지방세 부담률과 흡연률이 높을

수록 자살률이 높고 삶의 질이 낮고 가구당 가족 수가 적

을수록 자살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의 경우 일

반적인 상식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본인이 건강

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았다. 

[Table 3] Regression Results
　 Model 0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Cons

-

tant

149.27** 130.43** 144.74** 144.79** 133.52** 121.73**

(29.97) (29.08) (29.72) (20.29) (29.85) (29.52)

Control variable

1
1.67* 2.11** 2.20** 1.96** 1.10 2.72**

(.81) (.78) (.84) (.82) (.83) (.90)

2
-110.55** -88.23** -107.45** -107.95** -91.97** -84.80**

(33.47) (32.54) (33.14) (33.56) (33.50) (32.66)

3
.20* .20* .20* .20* .21* .21*

(.09) (.09) (.09) (.09) (.09) (.09)

4
-20.78** -21.43** -21.14** -20.30** -19.23** -20.48**

(2.97) (2.85) (2.95) (3.01) (3.07) (2.93)

5
1.04** .98** 1.05** 1.04** .98** .96**

(.21) (.20) (.21) (.21) (.40) (.20)

Independent variable

6
　 -.21** 　 　 　 -.21**

　 (.06) 　 　 　 (.07)

7
　 　 -.16* 　 　 .01

　 　 (.08) 　 　 (.10)

8
　 　 　 -.20 　 .12

　 　 　 (.19) 　 (.22)

9
　 　 　 　 -.27* -.24+

　 　 　 　 (.40) (.13)

N 143 143 143 143 143 143

R
2 .454 .502 .466 .454 .470 .505

F 24.64** 24.81** 21.68** 20.71** 21.97** 17.07**

+p<0.1, * p<0.05, ** p<0.01

1. The sharing of costs for local taxes per head of population  

2. The index of EQ_5D 

3. The recognition rate of subjective health

4.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per househomld 

5. The smoking rate

6. Cultural facility

7. Exhibition facility

8. Library facility

9. The area of city park 

5. 결론 

자살률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인

데, 그 해결을 위해 자살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문제, 

혹은 경제적 빈곤의 문제만으로 인식한다면 그 해결책 

역시 노인복지나 경제적 해결책에만 집중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자살의 문제에 접

근하는 방법으로서 문화예술환경의 가치와 효과에 주목

하고, 143개 시, 구별 2011년 문화시설 및 도시공원의 수

가 지역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가 발견한 점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의 수는 자살률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의 수는 자살률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

쳤으나 공연시설이나 도시공원보다는 그 영향력이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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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는 않았다. 셋째, 문화시설 중 도서시설의 수는 자

살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도시공

원면적은 자살률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대해 확인

하는 동시에[14, 17], 개인적 차원에서 자살의 원인이 되

는 요인[5. 6]들을 통제한 가운데에 사회적인 문화복지환

경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의 가능성을 제시하려 하였다. 

또한 문화복지환경을 공연, 전시, 도서, 공원 시설로 구분

하여 각 영역이 자살률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시시설이나 도서시설에 비해 공

연시설에서는 예술가와 다수의 관객이 적극적으로 소통

하고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서 국민의 우울 및 스트

레스 해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이 야외 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피곤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역할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시시설과 도서시설이 가지고 있는 정적

인 치유기능보다는 역동적인 치유기능이 자살률을 감소

시키는 것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공연시설, 도서시설, 전시시설의 개수와 도시공원의 

면적 등 하드웨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실

질적으로는 이러한 시설의 이용률이 더 직접적인 영향력

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시설이나 전시시설은 공

연시설이나 도시공원에 비해 낮은 영향력을 보여 주었지

만 만약 이용률의 측정치로 분석한다면 전시시설의 효과

가 더 높은 것으로 발견되는 등 다른 결과가 발견될 수도 

있다. 둘째,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별로 자살의 원

인이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연령별 자

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행하지는 못

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노인 복지적 측면의 의료시설, 요양시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후속 연

구에서는 더욱 풍부한 자료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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